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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5월 초순에는 종묘에서 영녕전 6실(문종대왕. 현덕왕

후)에서 국가종묘대제 이어 6월10일(양력) 정오를 기해 룏문종

대왕 561주기, 현덕왕후 권씨 572주기룑현릉기신제(顯陵忌辰祭)

가 이곳 현릉에서 이범수(李範洙) 현릉봉향회장을 비롯 전주이

씨대동종약원 및 왕비의 친정인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의 문

중인 권문(權門)에서는 안동권씨대종원 임. 직원 및 후손문중인 

부정공파 부산파친회 권병남, 권순직 부회장단과 영한 총무 및 

부산사하구 종친회장 권석봉, 부산종친회 부회장단 권영인, 권

숙이 등 가족이 대형버스로 올라오고 총150여명이 참제한 가운

데 엄숙히 봉행되었다.

이날 제례의식으로 이규상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전례위원의 

사회, 해설에 의해 홍살문 앞에서 축함에 예를 올리는 전향례(傳

香禮)로부터 초헌관(李道洙. 종약원이사)의 헌작과 이정주(李政

柱)대축의 독축에 이어 아헌관은 화산부원군의 후손 권상흠(부

정공파. 36世. 현 안동권씨대종원 종무위원), 재랑(齋郞) (권팔

승. 동파친회총무)등에 의해 헌작(獻爵)을 하였다. 이어 종헌관

(李錫周. 종약원부회장)에 의해 종헌례를 하고 망료례(望燎禮)

후 예필(禮畢)하였다.

제전의식을 마치고 이범수 봉향회장은 인사와 내빈소개로 제

헌관 소개와 부원군 권문(權門)의 대종원사무총장 및 멀리 부산

에서 참제한 화산부원군의 안동권씨부정공파 파친회 회장단 등

을 소개하였다. 이어 정자각 앞에서 제관 및 부원군 후손족친들

과 함께 기념촬영으로 현릉제향을 마쳤다.

이곳 현릉은 동구릉(東九陵.사적193호. 유네스코 세계인류문

화유산지정)내 룏조선 제5대 문종과 현덕왕후의 능룑 으로 문종

(1414~1452.재위1450~1452)은 세종의 맏아들로 8세에 세자가 되

어 29년 동안 세자자리에서 학문을 익히고 왕도의 정치를 배웠

다. 1450년 세종이 승하(昇遐)하자 왕위에 올랐으나 건강악화로 

재위 2년여 만인 39세에 승하했다. 현덕왕후(1418~1441. 휘: 순임 

諱: 順任)는 화산부원군 권전(權專. 부정공파. 17世. 공조판서(工

曹判書) 증영의정 시호 경혜공(景惠)의 딸로 1437년 세자빈에 

올랐으며 1441년 단종(端宗)을 낳고 산후병으로 24세에 애절하

게 생을 마감하였다. 세종대왕은 며느리를 잃고 갓 태어난 원손

(元孫) 단종을 애련히 생각하였으며 온나라 백성들이 애통하였

다. 당시 세자인 문종은 기복(忌服)을 30일은 입었으며, 현덕(顯

德)으로 시호 내렸다.

장지는 경기도 안산 고읍산(古邑山) 와리에 안장하였다. 세종

32년(1450년) 문종이 등극 즉위하자 왕후로 추봉되고 안산에 있

던 묘는 소릉(昭陵)으로 격상되었다. 이후 중종8년인(1513년) 4

월17일 묘시에 능을 개릉하고 파토하여 신시에 발인하여 4월21

일에 건원릉 남동쪽에 있는 문종대왕의 능인 현릉의 왼쪽 산줄

기의 언덕에 이릉하였다.

이러한 현릉의 구조는 이렇게 왕과 왕비를 한능에 묻는 경우

에는 다양한 양식이 존재한다. 현릉의 예처럼, 같은 능의 이름아

래 있지만, 왕과 왕비의 능을 각각 다른 언덕위에 따로 만든 능

을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이라고 한다. 정자각에서 능을 바라

보았을 때 왼쪽 위의 언덕에 있는 능이 문종대왕의 능이고, 오른

쪽 언덕의 능이 현덕왕후의 능이다. 홍살문을 비롯하여 정자각, 

비각 등을 하나씩만 만들어놓아 이 능이 동원이강임을 나타내고 

있다.

<권범준 홍보부장>

부산종친회(회장 권길상)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1시

부터 부산시 전포2동 적십자회관에서 권정달 대종원총

재, 권철현 전 주일대사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37차 정기총회(定期總會)를 개최하였다.

권정수 부회장의 사회와 권중원 수석부회장의 개회선

원, 권순호 청년회원의 종친회기입장, 성원보고와 국기

에 대한 경례, 애국가 봉창, 시조 태사공 묘소를 향하여 

망배, 열선조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등 국민의례를 마

치고 종시낭독(숭조사상 확립, 애족사상 고취, 후학계도 

기여, 사회윤리 배양)을 하고 내빈 소개는 권길상회장이 

대종원총재를 위시하여 권철현(權哲賢)세종재단이사장, 

서병수(徐秉洙)해운대국회의원, 성씨연합회 박준엽(朴

俊燁)회장 권종갑(權宗甲)종친회고문, 권영한(權永漢)

대종원부총재 권영실(權永實) 동창사회장 권혁란(權赫

蘭) 신창한의원원장, 자문위원, 명

예회장, 수원, 산청, 합천, 밀양종친

회장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금년 능동추향에 권영인

(權寧寅) 권재문(權載文) 제유사 

망기를 대종원총재가 수여하였다.

표창장 수여로 권오관 부회장에

게 99세 부모를 신명을 바쳐 모시어 

효행상을, 권재혁 종친회 사무국장, 

권영인 부회장, 권영흥 전청년회장

에게 공로패를, 권임호, 권우진 부

회장, 권오상, 권오길 청년회원, 권

정희 부녀회원에게 감사패를 수여

하였다.

장학금은 권소연양(성균관대 3학

년)에게 능동장학금을 권정달재단

이사장이 수여하고, 부산종친회 장

학금은 권주은학생에게 수여하고 권수미(신라대) 권윤

조(신라대), 권미진(동아대)와 권영민, 권민지에게 황전 

장학금을 권종갑 고문이 수여하였다.

총회에서 권길상 회장은 권정달 총재님과 권철현 대사

님 등 오늘 정기총회에 자리를 빛내주시어 감사드리며 

회장을 6년 연임하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으나 오늘 훌

륭하신 회장님을 선출하시어 부산종친회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염원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정달 총재는 격려사에서 37차 부산종친회 정

기총회를 축하하며 권철현 대사님의 일본에서 활약을 높

이 평가하고 족친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였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대사시절 권문의 자긍심을 홍보

하였다하고 권길상회장의 그간 노력을 경하하고, 권정달 

총재께 감사를 하였다. 서병수의원은 권문의 사위로 참

석해 영광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권상빈, 권숙이 감사의 

감사보고 후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임원개선은 전형위원을 제안하여 밀실에서 권영한 고

문 등 전형위원 7명이 토의하여 권길상 전임회장을 만장

일치로 연임 결정하고 감사는 권영인, 권오식씨가 선출

되었다. 토의 중 권기우(權奇佑) 변호사가 섹스폰 연주

로 총회의 흥을 돋우었다.

연임된 길상회장은 전 종원이 만장일치로 연임을 승인

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맡은 임기 중 열심히 종친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부산 부녀회 합창단이 권문의 노래를 열창하고 만세삼

창을 하고 1부행사를 마치었다.

2부는 중식을 하고 경품권 추첨은 김치냉장고는 거제

동 권만혁씨가 차지하고 여흥으로 권두영군의 가창은 모

든 족친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참석한 족친들은 즐거

운 하루를 보냈다.  <권재혁사무국장>

顯陵(文宗大王굛顯德王后)忌辰祭
현릉(문종대왕굛현덕왕후)기신제

부산종친회 제37차 정기총회
釜山宗親會 定期總會 權吉相 會長 連任

2013년 오산독산성문화제행사가 2013

년 5월10일부터 5월12일(일) 3일간에 걸

쳐 오산시 주최, 오산문화원 및 문화재단 

주관 하에 권율도원수의 애국심과 정조

대왕의 애민사상이 깃들인 독산성세마대

지(禿山城洗馬臺址)와 청동기시대문화가 

남아있는 고인돌 공원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오산의 역사에 대해 시민

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

련하는 계기로써 금년 들어 룏제4회독산성

문화제룑 행사가 진행되었다.

1일차는 5월10일룏독산성 국제심포지

엄룑으로 룏독산성문화제의 역사성 부각룑 

이란 주제로 문화예술회관에서 한신대, 

오산대 대학생 300여명 대상 초청 특강 

등이 개최, 이어 2부에서는 학술세미나

로(해광우. 중국교수, 안휘대, 권봉녀 성

균관대 교수, 강희복 연세대 교수)등으

로 토의가 있었다. 2일차는 5월11일(토) 

오전 8시30분부터 룏문화해설가와 함께하

는 오산의 역사 및 문화 트레킹룑을 곽상

욱 오산시장을 비롯 오산 등산연합회, 서

예연합회, 농협중앙회 회원 등 각종 후원

단체에서 200여명이 고인돌 공원에 집결, 

출발 여계산 입구 ~ 문화역사 생태탐방로 

진입 ~ 독산성 전망대 ~ 독산성남문 ~ 독

산성곽 권율바위 ~ 정상 세마대 도착한 

후 이어 2부 행사로 개회식을룏고유제룑제

례로 10시30분부터 이어졌다. 

고유제 제례진행, 유종대 오산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초헌관 곽상욱 오산

시장, 아헌관 임명재 문화원장, 종헌관 남

영도 독산성보존회 회장, 집례 최원빈 성

균관유도회장, 대축 강창일 오산문화재단 

상임이사 등에 의해서 헌작되었다. 특히 

헌관분정의 유래는 룕정조16년 조선왕조

실록기록에 의하면 독성산성은 다시 수

축할 때 토지신에게 고유제를 올렸는데 

수원부사를 헌관으로 삼고, 중군과 읍내 

당상관을 지낸 조관을 아헌과 종헌으로 

삼았다,룖라는 기록에 따라서 초헌에 이곳 

오산 시장을 분정 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운암예술단의 룏살풀이 공연룑 등으로 진행

되었다. 

제전의식이 끝난 후 음복례를 참제한 

헌관과 관중들과 같이 떡과 술로 점심을 

곁들인 다과회를 하면서 오산 시장은 내

빈 소개시 권율 도원수의 후손인 권문(權

門)에 참제한 실무진 탐방일행(대종원 권

혁채 종무위원, 범준 홍보부장, 서울산악

회 영복 부회장, 오준 등반대장, 상택 회

원, 병후 수원종친회 총무)등 직접 소개 

및 인사하였다. 이어 제례 후 기념촬영으

로 다음 5회 제례행사시 권문에 함께 동

참을 요청하였다. 참제한 300여명의 관람

객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최원빈 고유제 총괄 집례해설로 

부터 룕먼저 이곳은 독성산성(소재지: 경

기도 오산시 지곶동162-1)이며 선조26년

(1593)7월 임진왜란 중에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 권율 장군이 전라도로부터 근

왕병(勤王兵) 2만 여명을 이끌고 이곳에 

진둔하여, 왜병 수만을 무찌르고 성을 지

킴으로써 적의 진로를 차단, 예봉(銳鋒)

을 꺽어 차기 한성을 수복할 발판을 마련

하여 임란3대첩인 행주대첩에 대승을 마

련하는 계기룖 가 되었다고 해설하였다. 

또한 오늘 행사 후 성곽을 탐방하겠지

만 이 독산의 높이는 해발208미터 고지

(高地)군으로써 사방을 감제(瞰制)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성의 둘레는 3240

미터이고 성곽의 길이는 1100미터로 성문

이 5곳 있지만 그러나 성내는 샘물이 부

족한 것이 큰 결점이었다. 따라서 이곳에 

있는 세마대(洗馬臺)의 전설로 권율장군

이 이곳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장군은 말

(馬)을 끌어다가 횐쌀(白米)을 말 등에 

끼얹어 씻기는 시늉을 해 보이자 왜군은 

성내에 물이 풍부한 것으로 속아서 퇴각 

하였다는 기만전술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이어 제례 행사를 미치고 사회자 안내에 

따라 성곽을 답사(정상 세마대 전적지로 

비롯 ~ 권율 장군바위 ~ 성곽 깃발 전시)

등 당시를 재현하기 위해 오산서예협회 

합동작품으로 당시의 전투의지를 고취시

키는 문구들이 즐비하게 20미터 간격으로 

펼쳐 당시의 전장 환경을 조성시켰다. 

3일차 5월 12일 고인돌공원 일대에서 

[독산성문화제 주제공연, 거리극 열두띠 

풍류난장, 마당극, 독산성콘서트, 무예24

기 마상무예, 오정해 숙명가야금 연주단 

]등 초청공연과 룏지역공연룑7개 출품 등으

로 이곳 주최 측은 기간 중 6만 여명이 다

녀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점차적 지

역문화제 행사로 널리 인식되어 확산추

세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고 하였다. 

<권범준 홍보부장>

제4회 독산성(禿山城)오산문화제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 2013.5.11. 오산시 지곶동 독산성 정상 독산성 고유제 모습 △곽상욱 오산시장 독산성 고유제와 권율장군을 상징하는 장군바위

△ 6.10 현릉 제례에 권상흠 헌관이 잔을 올리고 있다.

△ 6.10 부산지역 부정공파 족친들이 제례 후 기념촬영하였다.

△ 좌상:이정주 축관의 폐백봉송, 우상:헌관의 국궁4배, 좌하:현릉제사모습, 우하:제

례 후 헌관 집사 기념촬영

停戰星移迎甲年  정전성이영갑년

 정전한지 세월 흘러 갑년을 맞이하는데

尙今按劍轉相憐  상금안검전상련

 아직도 칼 쥐고 겨누어보니 더욱 서글프구나

春光不及未收領  춘광불급미수령

 봄빛이 미치지 못해 수복 하지 못한 영토에는

寒餓艱難崩潰前  한아간난붕궤전

 추위와 굶주림으로 어려워 무너지기 전이라

將卒犧牲名不朽  장졸희생명불후

 희생된 장병의 그 이름 영원히 기리리니

英明政客把機先  영명정객파기선

 영특한 정치가들 좋은 기틀을 먼저 잡아

兩邦統一至嚴令  양방통일지엄령

 남북의 통일은 지엄한 명령이니

輔國安民一念鮮  보국안민일념선

 나라 돕고 백성 편안한 한마음이 새롭다

 癸巳年 仲夏 계사년 중하

 樞密公派叅議公系有懷堂公後孫 36世 戊辰生 (心石 權善漢 合掌)

題六굛二五動亂停戰六十周年
제육굛이오동란 정전육십주년에 부쳐

△ 5.26 부산적십자회관에서 부산종친회 정기총회가 개회되었다.(원내좌:권정달 대종원 총재, 우:권길

상 부산 종친회장)

△ 좌상:권소연 학생에게 능동장학금수여, 우상:임원선출을 위한 전형위원

회, 좌중:권오관 부회장에게 효행상 수여, 우중:권기우 변호사의 섹스폰연

주, 좌하:부녀합창단의 권문의 노래, 우하:권재혁사무국장에 공로패 수여




